
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,

그리고 국민보도연맹사건 유가족 여러분,

58년 전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우리 현 사의 커다란 비극입니다. 좌우 립의

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, 6∙25전쟁의 와중에 문

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. 그리고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

통 받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.

저는 통령으로서 국가를 표해 당시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해

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, 유가족 여러

분께 깊은 위로의 말 을 드립니다.

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지난날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으

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 을 드립니다. 그

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로 삼아야

할 것입니다.

국민 여러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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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사 정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.

진실을 밝혀 억울한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서 진정한 화해를 이

루자는 것입니다. 훼손된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. 나

아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.

아직도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 그리고

이미 밝혀진 일들에 해서는 명예회복, 사과와 화해, 추도사업, 재발방지 책

과 같은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과거사 정리 사업이 제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

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.


